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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지출로 보는 위기의 미국 경제 

연초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소비할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

의 선출직 공직자들은 허영에 가득 찬 보여주기 식 업무를 수행하는데 급급할 뿐이다. 이로 인해

국가의 경제 건전성에도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하원의 암트랙 예산 삭감과 관련된 교통비 지출 법안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하원 공화당 의원은 1조 7,000억 달러의 연방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암트랙 보조금 삭감을 추

진해왔다. 하지만, 소수의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자 하원 지도부는 이 법안에 대한 표결

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팬데믹 기간 과도한 지출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각 가구당 2021년 1월 이후 

수천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 금리 인상이 연일 이어지며 모기지 상환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안정화화기 위해 교통비와 같은 우선순위가 낮은 예산에 대한 지출 삭감이 논의된 것이다.

암트랙은 옴니버스 예산안에서 25억 달러의 거액을 편성 받았다. 암트랙을 활발하게 이용한다면

거액의 비용이 정당화되지만, 일부 북동부 회랑을 제외하면 승객이 이동한 거리의 0.1% 미만에

불과한다. 1971년에 설립되어 지난 50년간 수백억 달러를 사용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즉,

암트랙의 자금 비중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인프라 법안에서 암트랙이 받는 연간 44억 달러의 자금도 고려해야 한다. 연방 부채 총액

이 33조 7,000억 달러(가구당 약 25만 9,000달러)인 상황에서 암트랙에 과도한 세금 사용은 정당

화하기 어렵다.

‘긴급’ 지출에 관한 논란은 암트랙에 그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가 ‘긴급’ 국내 지출로 560억

달러를 요청했다. 비긴급 조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모습은 양당 모두 봄에 합의한 지출 한

도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보였다.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60억 달러가 책정되어 있는데, 바이든 대

통령이 인터넷에 640억 달러가 포함된 인프라 패키지에 서명한 지 불과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신 인프라 확보, 우라늄 확보, 육아 보조금 그리고 해외 식량 원조를 위해 각

각 수십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긴급’ 예산의 허점을 통해 승인받는 것이 아니

라 정기적인 지출 논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의회가 이를 바로잡을 시간이 남아있다. 루이지애나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

장은 제임 기간 내 예산 책임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존슨 의장과 다른 공화당 의원이 암트랙 보

조금 삭감 등 상식적인 예산 삭감을 고수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과도한 요청을 거절한다면, 워싱

턴 제정의 건정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는 미국 경제를 부채와 인플레이션

으로부터 보호하며, 국민들에게도 선물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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